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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와 다른 눈

지준 콜 시

장은 오늘도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

움직였습니

다. 

전반적으로

관망세 유지

하면서 차분

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

니다. 

조달 규모

축소와 채권

매도 자금이

운용에 들어

오면서 수급

이 나아졌습

니다. 

▶ 지난 주와 다른 눈

지난 주 화요일 통안계정 정례 납입일과 일주일이 지난 오늘 통안계정

정례 납입일 사이에 가장 크게 바뀐 환경은 기준 금리 인하임. 

지난 주에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응찰할 때

금리 인하 확률을 반영하였음.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이미 인하를 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유동성만 고려

하면서 통안계정에 응찰하였음. 

이런 금리 환경 변화와 더불어 오늘 만기 도래하는 정례 통안계정은 14

일물이었던 반면, 오늘 납입하는 통안계정은 28일물로 듀레이션이 늘어

났고 규모도 만기 금액보다 1조원이 증가하한 3조였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납입 결과는 4.43조원 응찰

에 납입 금리 1.26% 로 나왔음. 

기준 금리 +1bp 수준의 낙찰 금리는 지준 자금 흐름이 보통인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음.

그래서 오늘 통안계정 결과만 본다면 시장의 적당하게 중립적인 정도의

지준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았나 판단되었음. 

적당한 정도의 포지션이라서 그런지 콜 시장에서 움직임은 오늘도 제한

적인 범위 내에 있었음. 

▶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어제 오후에 거래 체결 속도가 느려졌고, 은행 고유의 운용이 아니면 수

급 균형을 맞추기 버거운 점 그리고 매수가 방어적이라는 것 등을 고려

하면 오늘 시작 금리가 좀 더 상승하지 않겠나 예상되었음. 

그렇지만 동시호가 시작 금리는 어제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음.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수급이 어제와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게 금리 문

제라기 보다는 매수 기관의 유동성에 따른 것이다 는 인식이 반영된 것

으로 생각되었음. 

시장도 오늘은 시작 금리 수준에 매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빠르게 안정

되고 장중에는 강세장으로 전개되었음. 

신규로 설정된 자금이 있는 게 아니고, 최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상품

채권 포지션이 축소되면서 조달 규모가 줄었고, 잠시 채권시장을 피해서

온 자금이 기관간 REPO 운용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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